
■ 2025년도 다원예술 창작주체 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다원예술 창작주체

ㅇ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2024년 12월 9일(월) 15:00~17:0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2차) 2024년 12월 16일(월) 15:00~18:00 / 오라카이 대학로 호텔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영환, 김준희, 김진희, 배남우, 배은주
  <2025년 다원예술 창작주체> 사업은 실험적인 창작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는 다원 분야 예술가에게 3년간의 중장기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다원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심의는 접수된 총 65건에서 행정 결격 7건을 제외한 58건에 대해 

심의위원 각자가 17일간 전수검토를 진행하였으며, 1차 서류 심의 회의를 거쳐 인터뷰 

대상 6건을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원

해주신 모든 예술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심의는 사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사업수행 역량(40%), 사업 목표 및 계획의 충실성

(30%), 기대효과(30%)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1, 2차 모두 심도 깊은 논의와 다면

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접수된 58건을 지역적으로 분류해보면 서울 및 수도권이 42건(약 72.4%), 그 외의 

지역이 16건(약 27.6%)으로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창작과 실험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기술실험 19건, 장르

융복합형 28건, 장르실험형이 7건인데 반해 비평/평론이 2건, 기타가 2건으로 다원

예술분야에서 비평/평론 영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현상이 반영된 것 같아 

아쉬움도 있습니다.

  심의를 진행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심의 기준에 더하여 제시한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고 특히, 지원한 사업이 오늘날 예술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시대

적인 담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토의하였습니다.

  다원예술 창작주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억 원으로 수월성이 돋보이는 사업 

모두를 선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원금액을 상당 부분 삭감해서라도 더 많은 단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3개년’의 중장기프로젝트가 올곧게 수행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3개 사업만을 선정하게 

되어, 심의위원 모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된 3개 사업은 공통적으로, 예상되는 최종 결과물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다년간 

수행할만한 사업이라는 점이 반영되었으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행할 계획이 상대적

으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종합해볼 때 매년 발견되는 현상이 올해에도 다수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작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사용의 적정성이나 실행가능성 부분에서 다소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있었으며, 다원예술 분야보다는 개별 장르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사업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지원 신청서에서 사업이 갖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혜 대상에 대한 고민과 이를 반영한 홍보, 확산 계획이 상대적으로 치밀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선정된 예술가분들께서는 사업 수행에 있어 

더욱 많은 고민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반영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선정된 모든 분에게 축하를 전하며 처음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때 갖고 

계셨던 사업 완성에 대한 바람과 초심의 진정성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 잘 유지되어 

다원예술 영역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25년 다원예술 창작주체 심의위원회 일동


